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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수목원, 연천·철원 DMZ 식물 총망라한 
도감 발간

[포천=이데일리 정재훈 기자] 비무장지대(DMZ)에 서식하는 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
나왔다.

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경기 연천군, 강원 철원군과 공동으로 DMZ 등 접경지역의 식물 정보
를 담은 ‘DMZ 접경지역의 식물’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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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DMZ 접경지역의 식물’ 연천군 편 표지.(사진=국립수목원 제공)



이번에 발간되는 철원군과 연천군의 식물도감은 국립수목원이 2016년부터 추진한 비무장지
대(DMZ) 및 접경지역의 식물 다양성 조사 결과로 2019년 강원 고성군을 시작으로 내놓은 접
경지역 별 DMZ 식물 정보 도감의 다섯, 여섯번째 결과물이다.

‘DMZ 접경지역의 식물’은 접경지역 별 자생식물 목록과 중요 식물에 대한 형태 및 분포 정보 
등을 제공함으로써 접경지역 식물의 보전을 위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훼손지 복원
을 위한 자생식물의 안내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국립수목원은 내다 보고 있다.

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“DMZ자생식물원을 거점으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산림생태계
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은 물론 통일에 대비한 북한식물의 현지 외 보
전기능을 강화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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